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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한 뒤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더욱 괴롭

히며 핍박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모두 잡아들여~

따라와! 어서 가라니까! 어서 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베니게 구

브로 그리고 안디옥 같은 아주 먼 곳까지도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망갔던 다른 나라에서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저기.. 자네 혹시 나사렛 예수라고 들어봤나?

뭐? 예수? 처음 듣는 이름인데? 어떤 사람이야?

하이고.. 이 사람...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나~ 그분은 말이지.. 그니까.. 하나님의 아

들이신데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런데 십자가에서 말이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가 다시 부활하셨어~

이렇게 복음은 계속 전해졌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였

습니다.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

하며 살겠습니다.

오 형제여~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군요~ 정말 잘 되었어요~ 축하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고, 복음을 믿는 사

람들이 날마다 더해 갔어요. 특히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어요.

바나바 형제여! 안디옥에 가서 성도들을 잘 돌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안디옥교

회의 성도들에게 성경과 예수님을 잘 알려주고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였습니다.

구약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나바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로 더해갔습니다.

에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저 무익한 종일뿐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바나바는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필

요했습니다.

다소에 가서 사울에게 안디옥교회를 함께 섬기자고 해야겠어. 이런 일을 사울처럼 잘

할 사람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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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기 위해 다소로 향했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우리와 꼭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예

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서 바나바가 만나려고 하는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여 

거듭난 바로 그 사울이에요. 다소에 도착한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 안디옥교회를 함께 

섬기자고 부탁했어요.

사울 선생님~ 함께 안디옥으로 갑시다. 안디옥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잘 가르쳐주

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바나바의 요청을 들은 사울은 흔쾌히 승낙해서 함께 안디옥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교회에서 함께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아주 착하고 바르게 살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뭔데 저리도 얼굴이 밝고, 늘 기쁜 거지?

자네 요즘 소문 못 들었나? 사람들이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더군.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나 뭐라나?

그리스도?? 아~ 앞으로도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 되겠네.

이때부터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안디옥교회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날로 날로 든든히 서갔습니다.


